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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주일의 화답송 

주님께서는 

나의목^~， 

아쉬을것 없노라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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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수 편에 서자 

서절승 신부/ 봉동성당 주임 

금은방을 운영하는 본당 신자가 있다. 어느 날 한 
손님이 열 돈의 금이라며， 2개의 예물을 팔러 왔단다. 
실제 무게를 달아보니 각각 아홉돈， 여섯돈으로 합 열 
다섯돈이 되었다. 그냥 모른체하고 열돈의 금액만을 
내 줄 수도 있었지만.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. 
아내도 사실대로 손님에게 말씀드리라고 재촉했다. 
그래서 손님에게 솔직히 이야기하자 손님은 고맙다 

는 말과 함께 아홉돈에 해당하는 예물만올 팔고 집에 
돌아갔다. 당장에는 그 신자가 돈을 덜 만지겠지만 그 
손님은 그 금은방 주인의 솔직함에 매료되어 형생 단 
골이 되지 않을까? 

이 이야기는 우리 신자가 예수님 편에 서서 용기 
있게 믿음을 실천한 예이다. 

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소경이야말로 용기있는 사람 
이다. 예수님은 태생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. 소 
경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 육적인 
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뜨게 되었다. 소경이 
었던 사랍과 그의 부모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

트집을 잡으려는 사랍들 앞에 서게 되었다. 소경의 부 
모는 유다인에게 배척을 당할까 두려워서 자기 아들 

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는지 모른다고 대답했다. 오 

히려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. 반면 소경이었던 
사랍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은 하느님께로부터 
오신 분이라고 당당하게 증언하였다. 소경이었던 사랍 
과 그 부모의 모습이 바로 빛 속에 사는 사랍과 그렇 
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게 한다. 빛 속에 사는 
사랍들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며. 무서워하지 않는 

다.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가 믿는 것을 말할 수 있다. 
반면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힘을 믿기에 
진실을 보고도 말할 수가 없다. 
우리들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편에 설 수도 있고， 

또 그 반대편에 설 수도 있을 것이다. 세상에 엄매이 
지 않고， 하느님 편에 서서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며 
용기있게 살아갑시다. 

“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. 
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"(에페 5, 8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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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스로 과대평가마는 교외? 

“주교님들만 대회년 준비를 위해 뛰고 있는 것 같 

고. 일반사목자들과 신자들이 너무 무관심하다 “아 
직도 회년정신이 신자들에게 확산되지 않고 있다 
“청년들올 위해 특강이나 교육 기회를 마련해 준 적 
이 한 번도 없다 “각종 책자와 자료들도 신자들의 

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더러 있다 “ 신자들에게 
회년 준비의 일환으로 회개를 촉구했으나 정작 교회 
차원의 회개 절차는 없었다"’ “우리 교회가 스스로를 
과대평가하고 있는 동안 세속주의에 감염된 것은 아 
닌지 모르겠다 이상은 한국 교회의 대회년 준비 
상황을 점검하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로 우리에게 
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. 회년은 “단순한 회상이나 
기념이 아니라， 말씀 · 강생 • 죽음 • 부활의 신비가 지 
니는 온갖 부요를 성사적으로 현존하게 하는 기념비 

적 사건”이라고 교회는 가르친다. 그런데 3백일도 남 

지 않은 대회년의 시작올 앞두고 있는 우리의 의식이 
나 실제 삶은 어떠한가? IMF의 어려웅 때문에라도 

우리는 회년의 정신을 익히고 살아야 한다. 그런데 실 
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. 지금은 사 
순시기.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여정에 이르는 중턱에 
와 있다. 얼마 남지 않은 사순시기에 회년의 의미를 
배우고 익히는 일에 마음을 쓰자고 제안한다. 개인적 

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. 가정과 작은 공동체 안에서 
이 일이 무르익어야 하겠다. 본당에서도 다른 어떠한 

일보다도ι이 일을 우선으로 삼았으면 싶다. 교회마저 
세속주의에 빠져서야 쓰겠는가! [甲]

-繼繼~숲정이 산책* 

“분담합시다’ 

전주교 전주교구 사목국 ft 285-0041 FAX 283-9365 



(2) 숲징이 2rXXJ년 대희던을 바라보며 

1999년 성부의 해 -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해 

“회재-돌야셔서 하느님껴l 향학는 갯” 

사순 시기 동안. 그리고 교회가 새로운 천년기를 

경축하기 위해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

이 시간에 우리의 회개의 여정은 중요하다. 진정한 

회개는 부정적인 면과 동시에 긍정적인 면을 포함 

한다. 한편으로 우리 삶의 죄와 그 죄들로부터 해방 

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며， 다른 한 편으로 선을 

택하여 우리 죄에 대한 일종의 보속을 할 필요가 

있다. 

“회개”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은 문자 그대로 “다 

시 생 각합” 또는 “마음을 바꿈 .. 을 뜻한다. 다시 말 

해. 유감스러워하고. 참회하며， 회심하는 것이다. 이 

회개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한 상 

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것， 우리가 떠나기로 

한 어떤 것으로부터 가고자 하는 선을 향한 변화를 

의미한다. 곧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느님께 

향하는 것이다. 성서에서， 참회는 정지된 생각이 아 

니라 매우 역동적 개념이다. 

회개의 부정적 측면은 우리의 과거， 잘못된 길로 

빠져들어 이제껏 살아온 방식을 떠나 변화하고 싶 

다는 자각을 말한다. 죄를 지은 사랍은 과거에 어떠 

한 잘못들을 저질렀으며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 

고 있다. 질투했거나 교만했다는 것， 어떤 사람을 

속인 적이 있다는 것， 약속을 무시했다는 것을 알 

것이다. 이러한 자각이 기본적인 첫걸음이다. 그러 

나 그 부정적 측면에서 멈춘다면 잘못이다. 단지 자 

책과 후회만으로는 불완전하다. 

어쩌면 죄와 그 결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은 거의 

펼요하지 않다. 무엇보다 우리가 후회하는 그 행동 

을 바꾸어야 한다. 이 말이 사실임을 초대 그리스도 

인들도 분명히 보여준다(사도행전 2장. 26장 참조) . 

오늘의 세상에서는 자신의 잘못들을 쉽게 간과해 

버릴 수 있다. 이것을 부추기는 것 가운데 하나는 

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

것이다.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뛰어다님， 직장 

의 의무들， 가정에 대한 책임， 많은 계약들 우리 

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시간조차 찾기 

어렵다. 또 다른 한 가지는 현대 사회가 종종 인정 

하는 행동의 기준들이다. 우리는 하느님과 예수님께 

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원칙들에 반대되는， 그럭저럭 

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들을 매일 만나게 된다. 

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덕적 행동이 어떤 것 

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점점 무디어진다. 

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으로가 아 

니라 세상의 잣대로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게까 

지 되는 것이다. “다들 그렇게 하는 것”이라는 말은 

사랑들이 행동을 합리하화는 한 방법이다. 뉴욕의 

사장이던 에드 코치는 매일 아침 지하철로 출근하 

며， “제가 시장 에드 코치 입니다. 제가 어떻게 살 

고 있습니까1
tt

하고 물었다고 한다. 우리의 삶을 살 

펴보기 위하여 시간을 내는 것， 그리고 규칙적으로 

멈추어 “예수님， 제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?"하고 

묻는 것은 이 회심의 여정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 

다. “좋으신 아버지， 은총의 때인 이 회년에 저희가 

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소서. 아멘 

_ r대희년을 준비하며 - 하느님 아버지 J -

"1톰::l t 흔흉으1 cn:혹X애1 2000~ Cn톨 l턴lh~1 28601낱 낱았슴1-1다. 

남부장의시 서도프라자 확장이전 디스크요통치료기 LG 에어컨 예약 잔디 묘지이잠 수의 석관 코아삼익피아노 서울 백병윈 인제영윈 2년 임상실험 
임실 호남 장의 버스 주야 대기 

피아노， 교회용 전자용겐(연세) 걸고} 직용후 3일이내 &"'1001상 호전 15-23% 할인 + 6개월 무이자 
죄 잠 식(젤리스티노) 

문 질 옥(루 시 Ofl 디지틀피아노， 키보드 기존 허리벨트와는 전혀 다른 식당용 냉장고 파격셰일 

납부시장내 수산시장 앞 일반악기 도소매 정형용 견인장치 「디스크 닥터」 액제로 빙상경기장 건너연 
fi (0652) 284-4000 효자동 서도프라자 2층 김 종 진(스테마노) 

원 승 연(도 밍 고) 
288 - 3530 앙 노 섭 (õl상 바오로) 다가동 북자성당 옆 

(휴) 011 - 678 - 3530 fi 225-5252. Fax 223-5332 창의 매디칼 H (0652)282-1610-1 ft (0652) 241-2000 

대의닌 준비 섯째 애인 1999닌끔 ’‘성부의 애”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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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 풍긍뼈요 • ~~ • ~ • ~ • • ~ • • ~ • ~ • • • ~ 

요즘 들어 가정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. 

어떤분이 앵이 (M.E)교육을 추천해주셨는데 엠이 (M. E)교육이란 무엇인가요? 

M.E란 'MARRIAGE ENCOUNTER' 의 약자로서 부부간의 새로운 만남을 통하 
여 부부생활을 변화시켜주고 서로의 느낌과 체험을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 부부로 
서의 참된 만남을 얻도록 도와주며，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 

주는데 그 목적을 둔 교회 신앙 쇄신 운동 중의 하나입니다. 이는 1958년 스페인의 

칼보 신부가 문제 아동의 원인이 가정에 있음을 깨닫고. 원만한 가정을 위한 세미 
나를 개최하였는데 그 성과가 놀라운 것이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.10년 후 
미국 노틀담 대학의 찰리스 캘라거 신부가 몇 쌍의 부부에게 부엌 식탁에서 세미 

나를 개최하였고， 점차 발전하여 오늘과 같은 M.E운동이 되었습니다. 

M.E운동은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2박 3일동안 경험담과 대화를 중심으로한 교 
육을 마친 후 다시 매월 1회씩 지속적인 모임을 합니다. 보통 결혼한지 5년 이상 

지난 부부들에게 권장하며 더 나은 사랑과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이는 종교와 상 
관없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부부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웅이 있으신 

분들， 부부생활을 더욱 값지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당 신부님께 상의하시고 꼭 
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주변의 신자가 아닌 분들께도 소개해 주신다연 그들이 교 
회를 접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. 

교구·제 단체 소식 ←←←←←←~←~←←←~~←←~ 

1. 구역~J(장)교육(1 차) 군산지구 : 3월 15일(월)， 오전 10시. 둔율동 성당 
2 여성연합회 총회 :3월 15일(월)， 오후 2시， 가톨릭 센터 
3. 수녀연합회 총회 :3월 15일(월)， 오전 10시. 가톨릭 센터 
4. 사랑의 다리 후원회 피정 :3월 16일(화)， 오전 9시 %분， 용머리 성당 
5. 성체분배권 교육 :3월 18일(목)， 오전 10시 :rl분. 가톨릭 센터 
6. 지속적인 성체조배 봉사자 월례미사 : 3월 20일(토)， 오후 4시 

완주군 소양면 해윌리 기도의 집 

7. 전례교육 : 3월 20일(토)-21일(주일) , 나바위 피정의 집 
준비물 - 미사도구， 필기도구. 세면도구 

8. 가톨릭사진가회 촬영모임 : 3월 21일(주일)， 오전 7시 
가톨릭센터 출발(회원수시모집) 

9 지속적인 성체조배 봉사자 사순절 피정 :3월 25일(목) 오후 l시. 효자동 성 당 
강사 - 이병호 주교님. 참가비 - 이천원 

10. 천호피정의 집 피정 3월 23일(화)， 주제 - 아버지께 돌아가자. 지도 - 정승현 신부 
3월 25일(목)， 주제 - 보라! 십자나무. 지도 - 김기곤 선부 

- 자톨릭 쟁년 성에모임 -

대상 : 대학샘및 일반정년 개강 : 화요반 - 3월 23일 오후 7시， 목요반 . 3월 25일 오후 7시 

내용 : 장세기 문의 및 접수 : 교육국 이요한나 수녀님 (0052) 짧{ú4 1 

가나석유 토탈 매션 제일장문외과 
보일러 둥유， 사무실 난로 등유 1 M A+ (구. 제일학문외과) 
보일러 무료 갱검 써비스 대장 항운 전문병원. (지질， 지루. 치열. 

• 신속배달 영캐쥬얼. 보세의류 전문 패션올 항문주위 농양. 변비)‘ 유방 클리닝 

김 문 식(베드로) 의학빅시 죄 싱 앙(루기) 
대표 임 영 님(글라라) 

심 집 순떠|레사) 전문의인 히| 신 

잭사뒤 K.F.C 앞 ß (0652) 286-5151 익산시청 ·• 북부시장 사이 
(0652) 285-9495 ß (0652) 231-7853 ß (0653) 858 - 7575. 7585 

숲정이 (3) 

요섭이삼협앓껄 
'01 것이뷔요?、 

쫓펄 

성소모임 
애울 포교 성 베네되도 쉬J회 
일시 3월 a일， 오후 2시 매월 셋째주일 

장소 동국APT.læ동 l여호 

(숲정이 성지 옆) 
문의 (æ)922-Ç(뼈뻐15- 127 -3177 

서울시 성북구 돈암2동 413-껴(우)1 :lì.m~ 

싱소 S’음얻지|든:.q 가늄 

하루피정 
성빈센트드뿔뻐|의면회 

일시 3월 21일(주일) 오전 9시 

집소 수왼 봉원 
문의 (33 1)241 - 2151 - 3 

성소 δ’담 얻제든지 기늄 

노송신협슈퍼마켓 
-티「시「나<=t도ò저‘- 딛‘'-

용년제과 직영정 
목우촌 정육. 햄직판상 

(조합원은 장려금올 드립니다) 
이 접 로(Df르 코) 

안 염 옥(마르타) 
전고정 운앞 노송신협 2응 

ß (0652) 23 1-5270 

‘새날 새슬cr 꾼동 - 야고보서 1 ， 1-5.20칠 읽기 ， 고애싱사 보기 외애애야 일 사람에게 편지쓰기 . 



팀 남전주지구 
L킥느드드 주입신후 282-9663 사 무 실 282-9661 주임신부 이 수 현 
...L..c>c> FAX 282-9664 수 녀 원 282 -9662 사옥회장 박 요 안 
1 사순질 시링의 성금 접수 : 사무실 
2 사순질 성서(잠언집)필사 부활대축일 (4월 4일)까지 사무실에 제출 
3 빈미사 및 판공 일징 ci) 16일(화) - 대우 아따트 1, 2반 

@ 17일(수) - 중노 13, 14. 15반 
@ 18일(목) - 중노 16, 17, 18반 
~ 19일(금) - 중노 19, 22, 23, 24반 

• 시간 - 후 2시， 구역(반)장 회장님들께서는 많은 분이 나오실 
수 있도록 협조바랍 

4 모임 ci) 장우회. 대건회 - 오늘. 교중미사 후 
@ 재속형제회 오늘. 후 2시 
@ 제대회 - 17일. 어머니 미사 후 

5 금주 전례 . 해셜 - 최광식， 독서 - 노판석. 조분님 

6 차주전례 

보면지향기도 - 서남석， 이춘희 
봉헌 - 이황복 부부 
해셜 - 이수원， 독서 - 김시령. 진경숙 
보면지향기도 - 변태공. 이영나 
용헌 - 전도열 부부 

7 금추 정소 중노 5반. 중노 6반 
a 차주 정소 중노 8반， 중노 9반 

口 지난주 봉헌금 1 ，321 ，050원 口 교무금 2，674 ，000원 

복 자 줍었신z ggg=33옆 설 룹 쉽 ggg=3gE3 컸휠鎬 섣 휠 훌 
1‘ 사순절 특별신앙강진 14일(주일) 

강사 - 대션교구 오계수(유스티노) 
2 전려|교육 ‘ 20일(토)-21일(주일l. 나바위 피갱의 집 
3 봉헌 성주간과 부활대축일에 꽃이 펼요합니다. 

개인이나 단체로 봉헌을 기다립니다. 
4 금추 모임 @ 요셉회. 울뜨혜야 - 교중미사 후 

@ 청년회 - 저녁미사 후 
5 주간 모임 : Ci) 성모회 - 18일(목) 천 10시 

@ 자모회 -20일(토) 후 3시 
I 다융주일(21일)은 자모회 후원(회비납부)의 날입니다. 

6 차주 모임 해셜자 모임 - 교중미사 후 
7 전례 안내 

@ 금주 해셜 - 오경진. 독서 - 장현상 부부， 봉현 - 태명 l반 
@ 차주 해셜 - 갱숭훈， 독서 - 깅창환 부부， 봉헌 - 다가 2， 3반 

a 성당 정소 20일(토) 일치의 모후 Pr., 자비의 모후 pr 
9 신축 헌금 신립총액 - 204 ，916，050원， 입금누계 - 183，764 ，774훤 

I 지난주 입금자 - 김경순(리카르다) 10만. 깅안식(요한)50만 

口 지난주 봉헌금 : 578 ，300훤 
口 2차 헌금 : 429，900원 

口 교무릅 : 1 ，365，000원 

상 관 좀었신뒀앓:gg앓 샅 s 쉴 ggs;ggs3 i휠鎬 쉴 훌 월 

보다〈시 r.l 
L.:" c:) -L .-; ~ 

서학동 룹었신# gg3:g8gS 작 룹 쉴 3gg=333g i월앓 룹 흉 뿔 
@ 힐께 나눔시다 실직자톱기 2차헌금을 매주 실시합니다 
좀도려 운동으로 성체성사의 나눔을 생활화 합시다 

1 십일조 정신으로 교무금 신립하고 몽헌힐시다 
2 전신자 미사때 성서， 성가집， 기도서 지집힐시다 
3 사순질동안 모든 고백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
4 주님 수난 성지주일 ‘ 28일(주일) 공식미사 중， 성지가지 죽성식 
5 사순질 영성 강좌 ci) 때 - 사순시기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

@ 주제 - 예수 수난. 그 여정의 인물들 @ 강사 - 김선태 신부 
6 사순절 특멀 강좌 ci) 때 - 사순 4주일(14일) 

@ 주제 - 새날 새삶운동에 대해 @ 강사 - 박비오 신부 
7 사순절 공동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시 
8 성서통독， 성서쓰기 운동 매일 소리내어 원고 써서 밀씀과 함께 합시다 
9 세려|자 특얼교리 매주일 공식미사 후 (14일. 낀일， 28일) 

29일 -31 일. 저녁미사 후. 소강당 
10. 새신자 흰영식 오늘 공식미사 시 
11 시순절 집중 핀공성사 Z일 -26일(긍) 미자천후， 25일(목)10시 
미사 후 계속 @ 초등부 -'z:7일 후 3시 @ 중.고 -'z:7일 후 6시 

12 성삼일 미사 안내 @ 성목요얼(4월 1일) 주님의 안찬미사 후 7시 
* 성체조배 게시판 창조 @ 성금요일(4월 2일) 금육. 금식 - 후 3시. 
치명자산 십자가의 길. 후 7시 - 십자가 장엄예절 
@ 성 토요일(4월 3일) 부활성야미사 - 후 8시 

13 아치에스 형사 ’ 25일(목) 후 7시 30.분 14. 전려l부 해설자 모임 
21일 공식미사 후. 쩨 3회합실 15 금주 모임 ‘ @ 성심회 -10일 
(수) 천 10시 30분， 1회합실 @ 울뜨혜야 -11일(목) 후 7시 301한. 
l회합실 @ 프란치스코상회 - 14일(일) 후 2시. 강당 

전 동 캡않 짧;gg짧 작 룹 쉴 짧:짧3 짧않 컬 훌 젊 
FAX 282-6232 유 치 씬 284-8347 사목회장 유 혈 증 

@ 성서 통독 모임 매주 금요일. 전 10시 3J반. 후 8시 $훈. 사쩨관 2층 
@ 축! 김영희(요업) 신부님 영밍 축일 19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식 

- 오놀 공식미사 후 e 성서필사 - 집회서 - 사순철부터 시작 
@ 십자가의 길(사순 기간) 매주 화요일~금요일 후 6시 I분 
0 2:뻐 대흐1년 은종올 위한 성링묵상회 서윷 대교구 성령 흉사회， 일시 -

3월 12일-5월 7일까지 매주(금요일)마다 후 7시 $분. 창가비 - s천원 
(사무실에 접수) 견진 대상자는 물론 신자들의 많온 챔씌바랍니다， 

@ 太|영자산 산상 9일미사 22일(월)-31일(수)， 천 5시 $분 
• 9일 동안 본당 새벅 미사 없융， 28일 주일은 치명차산 미사 없용 

@ 부훌 핀공섬사 일징안내 z1일(토)-31일(수) φ z1일(토) - 후 3시 -5시， 5 
시 -6시(초동학생)， 7시 -9시 $훈 <Zl 28일(일) - 전 10시 -11시(중고학생)， 
후 3시 -5시， 7시 -9시 g분 @3J일(화) - 천 10시 -12시. 후 3시 -5시， 7시 
-9시 $환 ~31일(수) - 천 10시 -12시. 후 3시 -5시， 7시 -9시 $용 

1 금주 모임 Q) 자모회 - 천 1()시 @ 일치의 오후 꾸리아 - 후 2시 
@ 사목회 - 후 8시 2 주긴 모임 : Q) 사에리오회 - 17일(수) 후 7시 g훈 
@ 요생회 - 19일(금) 후 5시 

a 영세식 : 4월 4일 천 10 시. 영세자 연당 - 24일， 25일. 천 10시 -12시. 후 
2시 -5시， 25일 후 2시 -5시， 7시 30훈-9시. 영세자 집중교리 23일 
-25일. 후 7시 %분. 교육관. 영세 총 준비 - Z1일. 후 8시. 영세자 성지 
순혜 21일(일) 후 2시. 치영자산 

4 성지 가꾸기 위힌 성당내 컵초 몽헌대 설지 주님 수난 성지주일 
(28일)부터 많온 용헌 바합니다 

5 몽헌 정소 : 20일(토) 후 4시 그리스도의 어머니 Pr.，동정모친 pr 
천지의 모후 pr 

6 차주 모임 바뇌의 성모 꾸리아 - 후 2시 
口 지난주 몽헌금 2， 161 ，430원 口 교무글 3， 120 ，000왼 

평화동 뿔뿔 짧:S8잃 작 룹 쉴 짧=S8없 짧않 입 월 훨 
FAX 232-5003 사목회장 황 의 옥 

쉬고 있는 교우에게 숲정이를 보냄시다. 


